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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tims.forest.go.kr/cop/bbs/selectArticleDetail.do?nttId=2041&bbsId=BBSMSTR_00000000001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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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벌림은 실제로는 숲을 갱신하는 작업종으로 갱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숲의 형태로 갱신기간이 20~30년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특정 숲처럼 

여기게 된다. 획벌에 의한 갱신이 완료된 직후에는 어린나무들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나무의 크기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일제교림으로 발달한다. 획벌갱신을 하는 숲의 주요수종은 독일가문비나무이며, 전나무와 너도밤나무가 약간씩 섞여 자라고 

있다. 슈바르츠발트에서 획벌림으로 유명한 곳은 상트 메르겐(St. Maergen)으로 남부 슈바르츠발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획벌림이 

많은 지역인 토트모스지역은 슈바르츠발트 동쪽지역에 있는 전형적인 산림지역으로 주위가 모두 숲으로 싸여있다.  

�Ì��¶Í�����Î��ÊÏ��Ð
토트모스  지역의  숲  중  대표적인  숲의  형태는  다층을  이루고  있는 

택벌림의  형태에  가까운  숲들이다.  토트모스에서는  획벌작업을 

실시하여  숲의  형태를  단층  단순림에서  다층구조로  이루어지는 

택벌림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단순림이 

가지고  있는  숲의  단순구조를  다층으로  만들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에  이바지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숲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모양은 숲의 높이가 균일하지 

않고 소면적을 나무의 높이와 굵기가 다른 나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큰  가문비나무들이  잘리고  그  빈자리에 

어린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숲이다. 소면적으로 어린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주위에는  나무높이  30m이상의  큰나무가  서있어  마치 

어린나무를 큰 나무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나무가  자라는  뒤쪽에  큰  독일가문비나무는  굵기가 

60cm  이상이  되고  높이가  30m이상이  되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큰  독일가문비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벌채가  된다.  이렇게  작은  나무들  주위의  큰나무가 

없어지면  가운데  있는  가문비나무가  잘  자라기  시작하고 

주위는  어린  가문비나무들이  자라게  되어  옆에서  보면 

어린나무들이  자라는  부분의  중심부의  나무높이가  높고 

주위의 어린나무 키가 작은 정삼각형모양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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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문비나무가  자라고  있는  사이의  숲들은  나무높이  30m이상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어린나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독일가문비의 솔방울이 가지 끝에 주렁주렁 아래로 처져 달려있는 모양은 마치 고추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숲사이를 거닐다 보면 큰 

독일가문비나무도 없고 작은 독일가문비나무도 자라지 않는 빈공간이 폭 3~4m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나있고 여기에는 풀들만 자라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 공간은 숲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길로 벌채된 나무를 수집하기 위한 집재기계가 들어가 작업하기 위한 작업로이다. 이러한 

길은 보통 30~40m 간격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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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어린나무가 자라고 있는 작은 숲과 면적 넓은 어린나무 숲 그리고 큰 독일가문비 나무가 하늘은 뒤덮은 숲 그리고 숲 사이로 난 

작업로가 예측할 수 없고 나타나는 숲은 마치 전혀 다른 숲들이 섞여있는 듯하여 숲이 변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숲에 나있는 

큰길(임도)에 서있으면 세월에 따라 변화는 숲의 모양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느낄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질 정도이다.

ÛÜÝÞ�ßà±�����á�Å
토트모스에서  멀지  않은  슈바르츠발트내의  상트 

메르겐 영림서는 획벌갱신으로 유명한 곳으로 지금도 

대부분  획벌갱신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획벌갱신과정을  통해  일제교림을  유도하기보다는 

택벌림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전환은  택벌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생태적  장점을  살려  지속적인  산림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 

독일가문비나무 단순림에서 군상으로 소면적 벌채를 

하여  이  자리에  어린  전나무와  독일가문비나무 

천연치수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데 독일가문비나무를 

조금 제거하면 전나무가 많이 발생하게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상층  독일가분비나무를  제거하면  기존에  자라던  전나무와  독일가문비나무가  중간크기로  자라고  이  아래 

천연치수가 발생하여 자라 자연적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택벌림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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